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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협의회, 금속산별 최저임금 10,730원 제시
21일 한 달 여만에 10차 교섭 재개 … “사측, 금속최임 10,730원, 

정년은 법률 개정 후 합의안 제시

한 달여 만에 재개한 금속노조 

2026년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

자협의회가 또다시 금속노조가 받을 

수 없는 안을 내놨다. 

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

와 21일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

회의실에서 10차 중앙교섭을 열었

다. 지난 6월 23일 9차 중앙교섭 

결렬ﾠ선언 이후 약 한 달 만이다. 
사용자 측은 이날 5차 제시안을 제

출했다.

사용자협의회는 5차 제시안을 통

해 2027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

시금을 10,730원으로 제출했다. 지

난 2025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

10,420원과 비교해 310원 오른 금

액이나, 올해 중앙교섭에서 노조가 

요구한 통상시급 11,540원에 한참 

미달한다.

정년연장 관련해서 사용자협의회

는 '회사는 정년에 관한 법률 개정 

후 개정 법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

사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

을 조속히 마련한다'라는 안을 제출

했다.

사용자 측은 <초기업 교섭 활성

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>와 <인

공지능(AI) 도입 시 노동인권 및 

고용보호 사업장 보충협약 반영> 

요구안에 대해선 기존 제시안과 같

은 내용을 고집했다.

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"사

측의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시안은 

노조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

준이 낮다"며 "초기업교섭 관련 대

정부 요구안이나 인공지능(AI) 의

제 등 쟁점을 빨리 정리하고 노사 

모두 정년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

논의하는 게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

행하는 방법일 것이다. 원안을 재검

토해달라"고 강력히 촉구했다.

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

"산별교섭 활성화 대정부 요구는 2

항 '중앙교섭 참여사업장 인센티브'

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어떤 이

점이 있는지 모르겠다"며 "사용자협

의회가 완성차를 통틀어 가장 전향

적인 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고

려해달라. 다음 교섭에는 진전된 안

을 준비하겠다"라고 밝혔다.

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

마무리하며 "금속노조 중앙교섭은 

산업별 교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

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제

시안은 여전히 현대·기아차 교섭 

내용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"며 "

정년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정년연장

을 반영하자는 것은 협상하지 말자

는 말 아닌가"라고 지적했다.

박상만 위원장은 "노사가 함께 정

부를 압박하고 대기업 원청사 횡포

에 맞서 싸우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

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"

며 "<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대

정부 요구>가 사용자 측에 도움이 

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다. 차기 교

섭에서 진전된 안을 가지고 와달라"

고 요구했다.

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

는 11차 중앙교섭을 28일 서울 중

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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